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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작용하는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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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아존중감, 가족응집

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와 자살생각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

과,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되었

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는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

스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조절변수로서 자아존중감, 가족응집

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예방하고, 감

소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들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스트레스, 자살생각, 보호요인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3호

- 78 -

Ⅰ. 문제제기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대학생 자살자수가 2007년부터 2010년 까지 평균 260명이라

고 보고하고 있고, 교육과학부에서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23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대학생 사망원인 2위가 자살로 보고되고 있다. Taliaferro, Rienzo, Morgon Pigg Ju, 

Miller and Dodd(2009)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18세에서 24세까지의 학생이 자살로 

죽는 인원이 연 1,100명으로 예측되고 있고, 자살계획을 가지고 자살을 시도한 미국 대

학생의 수가 대략적으로 연간 24,000명 정도라고 보고하였다. Kisch et al.(2005)은 대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우가 1.5%이

고, 자살을 진지하게 고려한 경우가 9.5%라고 보고하였다(Soni에서 재인용, 2010).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청년들의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갑자기 많아진 자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모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스펙 쌓기 열풍에 의한 과도한 압박감, 8%가 넘는 실업률 등으로 인해 심각

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생은 청소년기 후기와 초기 성인

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초기성인기 동안에 높은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되는 것이 자살

생각과 자살시도를 일으키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Fergusson, Woodward & 

Horwood, 2000). 젊은이들에 대한 자살과 자살시도 논문에서 자살시도나 자살 전에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과 역경에 노출되어 있는 비율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많은 연

구들에서 자살에 의해 죽은 젊은이들의 2/3이상이 스트레스적인 사건들에 노출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Beautrais, 2003).

초기성인기는 자살시도, 진지한 자살생각, 완벽한 자살의 위험이 높은 집단이다

(Brezo et al., 2006). Cole, Pratinsky and Cross(1992)은 자살은 자살생각에서 시작해서 

자살시도, 완전한 자살에 이르는 연속체의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Wichastrom(2000)은 

자살생각과 사살시도들은 뒤이어 일어나는 자살시도를 강력하게 예측한다는 것을 발견

했다(Fergusson et al.에서 재인용, 2000). Barrios, Everett, Simon and Brener 

(2000)은 젊은이들이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할 지라도 이러한 연속체에 따라 사고하

고 행동한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생의 자살생

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매우 의의 있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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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 것이다. 

상호거래적 이론에서는 환경이 개인의 안녕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적일 때 스트레스

가 발생한다고 제시하고 있다(이은희, 이주희, 2001 재인용). 많은 연구자들은 젊은이

들이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이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의 위험한 전조라고 언급하고 있

다(Dixon, Heppne & Anderson, 1991; Wilburn & Smith, 2005; Fergusson et al., 

2000; 박병금, 2009; 우채영, 박아정, 정현희, 2010). Joiner와 Rudd(1995)는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에 의해 생활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심리적으로 취약한 요인들을 가지

고 있는 경우 자살증상들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많은 스트레스 요

인에 노출되어 있는 대학생들이 자살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노출된 모든 대학생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스

트레스와 자살생각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변인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William(1997)은 스트레스 유발인자의 존재가 자살위험의 필수적 조건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실패나 거절을 암시하는 내·외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각성이 더 중

요하다고 보았다(유상미, 이승연에서 재인용, 2008). 이러한 지각된 스트레스가 자살

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내·외적인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같은 스트레

스 상황에서도 적응적으로 생활하고 행동하는 대학생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고

위험 상황에서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데 기여하는 요인이 바로 보호요인이

다. 보호요인이란 부적응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적 위험에 대한 개인의 반응

을 조절하고 개선하는 요인이다(Rutter, 1987). 보호요인은 보상효과와 완충효과 두가

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상효과는 위험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이며, 완충효과는 위험요인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서 위험요인이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Fraser, 

Richman & Galinsky, 1999). 따라서,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데 직접적인 영

향력을 행사하거나 위험요인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시켜주는 보호요인을 

검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알아보고 자살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해 줄 수 있는 보호요인의 상호

작용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효과적인 자살 예방을 위한 실천방향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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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제척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을 감소

시키는가?

셋째,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서, 자아존중감, 가족

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 지지가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Ⅱ. 문헌검토

1.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자살의 개념은 포괄적이어서 자살생각, 자살 시도, 자살행위에 이르는 연속적인 개

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Harwood & Jacoby, 2000). 따라서 자살생각은 자살행위의 연

속적인 과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Garlow et al.(2008)은 자살생각은 최후에 자살

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몇몇의 연구들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25%에서 58%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

람들 중에 7%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제시하였다(Brezo et al., 2007). 선행연

구들에서 자살생각의 심각성에 비례해서 미래 자살 시도의 위험성이 직접적으로 결정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Rudd, Joiner & Rajab, 1996; D’Eramo, Prinstein, Freeman, 

Grapentine & Spirto, 2004). Simons와 Murphy(1985)는 아주 경미한 수준의 자살에 

대한 생각도 후에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살예측의 

중요한 지표는 자살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보다는 자살에 대한 생각 그 

자체가 있는지가 중요함을 지적했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할 부분이다.  

Selye(1974)는 스트레스를 개인의 항상성을 붕괴하는 자극에 대한 인간 신체 반응

으로서 정의하였다. 이들 반응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들은 내적 균형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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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 강력한 압력을 받게 되고,  개인의 항상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경험을 스

트레스라고 지각한다(Rice, 1992). Lazarus(1993)은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범위

는 그들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언급하였다. 

현대의 대학생들은 작은 좌절에도 정서적으로 취약해지고 자해행동을 하기도 하는 

등 정신건강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나 갈등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살을 선택한다고 하였다(김정진에서 재인용, 2009).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스트레스

가 증가함으로써 대학생들 사이에 자살을 시도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채영 외, 2010; Calderon, 1995; Fergusson et al., 2000; Wilburn & Smith, 2005). 

Baumeister(1990)은 자살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스트레스, 즉 기대하는 상황과 현실 

상황과의 괴리와 그 스트레스들이 자기에게 주는 의미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부터 도피하려는 욕구가 합쳐져 나타난다고 하였다(김현순, 김병석에서 재인용, 2008). 

Dixon et al.(1991)은 자살행동을 삶의 요구에 대처하지 못한 결과 즉,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고,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회피적 

대처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한다고 하였다(Fergusson et al., 2000; 우채영 외, 2010). 

King et al.(2001)은 스트레스가 자살시도들과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고, 

Calderon (1995)는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

하였고, Wilson et al.(1995)은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은 자살 시도 몇 주 전 혹은 몇 

달 전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Brezo et al.(2006)은 현재 스트

레스 요인들이 자살시도보다 자살생각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제시하였고, 스

트레스가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가질 위험성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cocco, Meneghel, Caon, Dello Buono, De Leo, 2001). 이러

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대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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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관한 보호요인

보호요인들은 위험요인이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

나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변인이다(Garmezy, 

1991). 대학생 자살생각은 개인이 가진 특성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차이를 보임으

로 개인과 환경의 맥락에 의한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Garmeszy 

(1994)와 Werner(1986)는 생태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보호요인을 3가지 요소로 요약하

고 있다. 첫째는 개인의 기질적 요소, 둘째는 가정적 요소, 셋째는 외부의 지지체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대학생 자살생각에 관련된 보호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외부 환경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적인 보호요인 중에서 선행연구들에서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으

로 언급되고 있는 자아존중감의 보호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개인의 평가로서 그들이 중요한 타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에 의해 형성된다(Wilburn & Smith, 2005). 그러므로 환경으로부터 받은 피드백

의 질은 개인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은 자아존

중감을 손상시킨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하는 반면(Young,  

Rathge, Mullis & Mullis, 1990),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스스로를 가치 없

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살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ukes & Lorch, 

1989). Tolan과 Cohler (1993)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자살시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

였고(Calderon에서 재인용, 1995), 미래의 자살시도의 강한 예측인자가 낮은 자아존중

감이라고 하였다(Peter, Prusoff & John, 1994). 이숙(2003)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

한 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이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차영자

(2008)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으며, 자살생각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Wilburn과 Smith(2005)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조절해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순규(2008)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대한 보호요인임을 확인하였고, 박경(2004)의 연구에서도 생활스트레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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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정적인 보호요인으로는 가족응집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족응집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성 혹은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이다(Olson 

& Portner, 1983). 청소년들은 그들의 가족들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고 배운다. 가족구성원과 가깝다고 인식하는 경우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가족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청소년들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술, 약물, 자살과 

같은 부적응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Johns, 2009). Gould와 Kramer(2001)

는 드물고 불만족스러운 의사소통, 낮은 응집력, 높은 갈등, 지지와 따뜻함의 결핍과 

같은 낮은 수준의 가족애착은 자살행동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Galvin과 Brommel(1986)은 가족응집력 수준이 적절히 높은 경우 가족기능이 원활

하고 개인이 최적의 발전을 이루고, 상황적 스트레스와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Johns(2009)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가족기능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 가족기능이 높은 경우 자살생각을 덜 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차영자(2008)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가족응집력이 자살생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고, 김효정과 정미애(2010)도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

다. Tweed와 Ryff(1996)은 높은 위험에 있는 자녀도 긍정적인 가족경험을 하는 것이 

보호요인이 되고 특히, 가족응집력은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제

시하였다. 지지적인 가족 관계망의 존재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며

(Chance, Kaslow, Summerville & Wood, 1998), 가족의 친밀감이 자살생각과 자살

시도의 강력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O’Donnell, O’Donnell, 

Wardlaw & Stueve, 2004). 

외부지지체계의 보호요인으로 학교애착과 사회적적지지의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

다. 낮은 수준의 학교애착, 학업문제와 잦은 결석과 같은 학교 어려움은 자살생각과 

자살행동들과 관련됨이 발견되었다(Lyon et al., 2000). Kandel, Raveis and Davies 

(1991)는 긍정적인 학교경험의 결핍이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으며, 학교 안에 잘 통합

되어 생활하는 학생보다 통합되지 못한 학생이 자살생각을 더 많이 보고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선유(1999)는 부적절한 친구관계,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불만족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하였고, 정혜경, 안옥희

와 김경희(2003)는 학교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충동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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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에서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을수록(김순규, 2008),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이

정숙, 권영란, 김수진, 2007), 학교에 잘 적응할수록(전영주, 2001) 자살의 위험이 적어

진다고 하였다. Fergusson, Beautrais and Horwood(2003)는 성공적인 학교경험이 자살

생각과 자살시도를 포함하는 자살행동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외적인 보호요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들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사회

적지지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적지지는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건강한 정신건강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믿을 만한 성인들과 같은 안정적인 체계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서 자살을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Calderon, 1995). 사회적지지는 자살의 위험을 감소시

키고 사망률과 질병률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이다(Brown & Vinokur, 2003). Howard- 

Pitney, Lafrmboise, Basil, September and Johnson(1992)은 사회적지지가 자살생각과 역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자살시도들과 부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김선아, 2009). 

사회적지지는 부정적 생활사건에 의해 고통이 증가되는 것을 극적으로 조절하는 효과가 

있고(Smith, Smoll & Ptacek, 1990), 만성적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을 완화시킨다(Dumont & Provost, 1999). Brezo et al.(2005)은 대학생 자살생각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지지가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고, 자살결과와 자살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적절한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를 

완충해주며(Sandler & Lakey, 1982), 자살행동의 위험을 감소시킨다(Resnick et al., 

1997). Rudd(1990)은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가 완충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

지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임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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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방법

본 조사의 연구대상은 대전에 거주하는 4년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360명

이다. 표집절차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4년제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2

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의 특성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4년제 대학생으로 국

한하였다. 대전광역시의 지리적인 특성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구분해 놓은 구

를 하나의 층으로 선택하여 5개 구를 선정하였다. 대전광역시는 5개 구 중에 한 개 

구에 4년제 대학이 존재하지 않아 4곳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1년 12월부

터 2012년 2월까지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고 총 360부를 설문조사하였고 본 연구의 조

사 자료로 사용하였다. 

2. 변수의 측정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표 1과 같다. 종속변수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이다. 대학

생의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Beck(1974)등에 의해 구조화된 자살생각 척도(SSI)를 

신민섭(1990)등에 의해 자기보고형 설문지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3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독립변수인 스트레스는 Frank와 Zyznaski(1988)가 개발한 스트레스 척도를 배종면, 

정은경과 유태우(1992)가 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BEPSI-K를 척도를 사용하

였다. “전혀 없다”부터 “언제나 항상”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 지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아존중감은 로젠버그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SE)를 사용하였고, 총 10문항으로 

“매우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가족응집력은 

Olson 등이 개발한 FACES-Ⅲ를 사용하였고, 총 10문항으로, “거의 그렇지 않다” 부터 

“거의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학교애착척도는 서혜석(2006)이 박현선

(1998)과 유윤희(1994)가 제시한 학교태도에 대한 문항 중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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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과 관련된 문항을 수정한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지지는 Zimet, Dehlem, Zime 

and Farly(1988)이 고안한 다차원 지지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매우 그렇

다” 4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변수와 신뢰도

변수명 문항수 신뢰도(α)

자살생각 19 .902

스트레스 5 .816

자아존중감 10 .804

가족응집력 10 .831

학교애착 8 .758

사회적지지 12 .941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 검토작업(data cleaning)을 진행한 후 

SPSS 18.0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t검증을 실시하였다.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

교애착,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변인들을 센터링하

고 센터링한 변인들을 서로 곱해서 상호작용항을 만들었다. 독립변인과 상호작용항을 

위계적으로 회귀시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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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360)

항  목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61 46.1

여 188 53.9

학년

1학년 47 13.1

2학년 69 19.2

3학년 161 44.7

4학년 72 20.0

가족구조

친부모 283 78.6

한부모 32 8.9

계부모 14 3.9

기타 19 5.3

경제적 상태

수급권 23 6.6

차상위 34 9.7

저소득 60 17.2

일반 223 63.9

기타 9 2.6

 

성별로는 여자 188명(53.9%), 남자 161명(46.13%)으로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 

보다 다소 많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 재학 47명(13.1%), 2학년 재학 69명(19.2%), 3

학년 재학 161명(44.7%), 4학년 재학 72(20%)로 나타나서 3학년 재학생이 다소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구조는 양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형태가 288명(78.6%)으로 나타났고, 가족구

조의 결손이 있는 경우인 한부모 가족이 32명(8.9%), 계부모 가족이 14명(3.9%), 기

타 15명(4.2%)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대학생이 친부모와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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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적 상태는 일반가정이 223명(63.9%)로 과반수를 넘었고, 저소득층이 60명

(17.2%), 차상위 계층이 34명(9.7%). 수급권자가 23명(6.6%)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의 주요 특성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녀 간에 자살생각 관련 요인들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 관련 요인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t검증

을 실시한 결과가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의 스트레

스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살생각에 

따른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 보다 

자살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Perkins & Hartless, 2002). 보호요인

의 성별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나타냈고,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에서 남자 대학생이 여자대학

생보다 자아존중감, 가족 응집력, 학교애착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여자 대학생이 좀 더 자살생각을 많이 하고, 자살생각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학교애착, 가족 응집력은 남자 대학생이 높게 나타나 여자 대학생이 

자살의 위험이 좀 더 높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표 3

성별에 따른 특성 차이

요인
남자 대학생(n=161) 여자대학생(n=188)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스트레스 2.46 .70 2.49 .65  -.36

자아존중감 2.96 .44 2.83 .39  2.92**

가족응집력 3.33 .67 3.17 .76  2.74*

학교애착 2.80 .49 2.67 .45  1.50*

사회적지지 3.94 .82 3.98 .68  -.43

자살생각 .19 .26 .25 .31 -2.10*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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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 요인이 

대학생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요인이 대학생 자살생각에 

미치는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살생각에 관한 회귀모형의 F값이 p<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VIF계수가 2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으며, 잔차의 독립성에도 d통계치가 2.172로 나타나 문제가 없었다. 스트레

스,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 요인이 대학생 자살생각을 설명하

는 정도는 24.6%로 나타났다. 

표 4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 요인이 대학생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요  인
자살생각

β t

스트레스 .308 5.977***

자아존중감 -.195 -3.527***

가족응집력 .060 1.114

학교애착 -.057 -1.126

사회적지지 -.153 -2.800**

R2 .257

수정된 R
2

.246

F 24.458***

 *p <. 05  **p <. 01  ***p <. 001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스트레

스(β= .308), 자아존중감(β= -.195), 사회적지지(β= -.15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높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낮으면 자살

생각이 증가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있어서 스

트레스의 상대적 영향력이 30.8%에 이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스트레스가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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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살생각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의 스

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제시한 선행연구(우채영 외, 

2010; Calderon, 1995; Fergusson et al., 2000; Wilbum & Smith, 2005)들과 일치하

는 결과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은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중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Wilburn & Smith, 2005). 대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스트

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제시한 연구(Dukes & Lorch, 1989)들

과 같이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 자살생각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지지가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제시

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Brown & Vinokur, 2003).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가족응집력

(차영자, 2008; Jones, 2009)과 학교애착(김순규, 2008; 이정숙 외, 2007; 전영주, 2001) 

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시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

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본 결과, 대학생의 스

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가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변인으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스트레스가 높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낮으면 

대학생의 자살생각이 증가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4.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있어서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효

과가 자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 가족응집

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가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

어서 완충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 학교애착, 사회적지지는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보상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표 5와 같이 주효과(β= -.205)와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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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156)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스트레스로 인해 대학생

이 자살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을 감

소시키는 보상효과도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켜

주는 역할도 하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자

아존중감이 자살생각을 완충해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김순규, 2008; 

박경, 2004; Wilburn & Smith, 2005)와 같은 결과이다.

표 5

자살생각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요  인 β t

1단계 스트레스 .339 6.723***

자아존중감 -.237 -4.702***

2단계 스트레스 .329 6.595***

자아존중감 -.205 -4.039***

스트레스×자아존중감 -.156 -3.328***

R
2

.259

수정된 R2 .253

R2 변화량 .023**

F 41.471***

 *p〈.05, **p〈.01, ***p〈.001
 

둘째,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있어서 가족응집력의 조절효과는 표 6과 같다. 가족응

집력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효과

(β= .16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로 인해 대학생의 자살생

각을 하는 경우, 가족응집력이  높으면 자살생각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가족응집력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선행연구(Chance et al., 1998; O’Donnell et al., 2004; Tweed & Ryff, 199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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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자살생각에 대한 가족응집력의 조절효과

요  인 β t

1단계 스트레스 .415 8.373***

가족응집력 -.073 -1.481

2단계 스트레스 .414 8.492***

가족응집력 -.071 -1.450

스트레스×가족응집력 -.160 -3.395***

R2 .219

수정된 R2
.212

R2 변화량 0.26***

F 33.016***

 *p〈.05, **p〈.01, ***p〈.001

셋째,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있어서 학교애착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표 7과 같이 

주효과(β= -.172)와 상호작용효과(β= -.167)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7

자살생각에 대한 학교애착의 조절효과

요  인 β t

1단계 스트레스 .403  8.300***

학교애착 -.141 -2.906**

2단계 스트레스 .419 8.728***

학교애착 -.172 -3.536***

스트레스×학교애착 -.167 -3.489***

R2 .234

수정된 R2 .227

R2 변화량 .026***

F 35.93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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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트레스로 인해 대학생이 자살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학교애착이 높으면 

자살생각을 경감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있어서 학교애

착은 직접적인 영향도 주고 조절변수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애착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보호요인이라고 제시한 선행연구(Fergusson et al., 

200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있어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표 8과 같이 주효과(β= -.193)와 상호작용효과(β= -.156)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표 8

자살생각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요  인 β t

1단계 스트레스 .370 7.421***

사회적지지 -.189 -3.793***

2단계 스트레스 .361 7.329***

사회적지지 -.193 -3.923***

스트레스×사회적지지 -.156 -3.378***

R2 .245

수정된 R2 .238

R2 변화량 0.24***

F 38.123***

*p〈.05, **p〈.01, ***p〈.001

따라서 스트레스로 인해 대학생이 자살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사회적지지가 높으면 

자살생각을 경감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직접적인 영향도 주고, 조절변수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의 자살생각에 있어서 사회적지지가 보호요인을 할 것이라는 선행연구(Brezo et al., 

2006; Rudd, 1990; Sandler & Lakey, 1982)와 같은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있어서, 자아존중감, 학교애착, 사회적지지는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절변수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보호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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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보상효과와 완충효과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응집력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완충효과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학교애

착, 사회적지지가 강화되면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고, 대학생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생각을 하는 경우에,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 지지가 강화되면 

자살생각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 간의  조절효과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살생각 관련 요인들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스트

레스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살생각은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관련 요인들의 성별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사회적

지지를 제외한,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 대학

생이 여자 대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이 통계적으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가 대학생의 자살생

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본 결과, 스트레스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는 자살생

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변

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스트레스(β= .308), 자아존중감(β= -.195), 사회적 지지

(β= -.153)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보호

요인들로서,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를  검증해 본 결과 자아

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가 모두 조절변수로 검증되었다. 즉,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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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대학생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가 완충해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와 개입의 방향성을 논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효과

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

는 영향력이 30.8%로 나타나,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 확인되었다. 스트레스에 대

한 적절한 대처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자살과 같은 잘못된 해결방법을 사용하

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기

술과, 대처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자살생각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은 직접적으

로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

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liaferro, Reinzo, 

Morgon Pigg Ju, Miller and Dodd(2008)은 신체활동이 정서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 특히, 낮은 자

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운동은 긍정적인 자기이미지를 향상시킨

다는 증거들이 제시되었고,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심리적인 안녕을 통해 자살생

각을 막는 역할을 하는 보호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동아리나 친

목모임 등을 통해 활발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살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경감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체계 에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가족응집력은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선행연구에서 가족응집력은 가족구

성원과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Olson과 Portner(1983)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균형적으로 

가족체계를 움직이게 하며, 이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돕는 반면, 비 효과적인 의사소통

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움직임을 저지하고 축소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

복지현장에서는 가족구성원이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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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입방법들을 개

발하고, 보급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줄이기 위해 학교애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학교애착은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

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 선생님과의 관계, 교우관계, 학업성취 등

이 만족스러울 때 학교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 내

에서 상담시스템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등을 관리

해주고, 교수와의 상담시간을 확보하여, 관계향상을 증진시키는 것 뿐 만 아니라 진로

지도를 통해 대학생들 경험하는 어려움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멘토링제를 활용하여 학업성취도를 높

여주는 것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학교애착의 증진을 가져올 것

이다. 현재까지는 초, 중, 고등학생에 초점이 맞추어진 상담시스템이 개발되었다면, 

앞으로 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상담시스템을 개발하여 좀 더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하는 개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한,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사회적지지가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학생

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망을 확충시키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Garlow et al.(2008)은 우울이나 자살생각을 가진 대학생들이 정신

치료를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제시하였고, 대학 내 정신건강치료서비스의 필요

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우울이나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을 

다룰 수 있는 정신건강서비스 센터를 개소하고 대학생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개발

하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대학생 자살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의 

보상효과와 완충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자살의 위험이 높

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가들은 개입을 할 때, 강점관점에 근거한 

사정을 통해서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보호요인들 즉, 개인적 성향, 가족환경, 가

족 외적 사회환경 등 다체계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개입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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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자살생각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들의 보상효과와 완충효과를 검증하였다. 

여러 보호요인들 중에서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 등의 변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위험요인과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거나, 위험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조절효과를 해 줄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보호요인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의 표

본은 대전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집 되었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높

이기 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표집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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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ess, suicidal ideation, and protective factors
in college students

Choi, Youn‐Ju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tress on suicidal 

ideation as it pertains to college students, as well as to better underst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family cohesion, school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upon both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T‐tes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ress was found to negatively impact upon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Second, both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were very clearly powerful factors in the alleviation of such suicidal ideation. 

Finally, self‐esteem, family cohesion, school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created 

a buffer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The possible 

reasons for these result were identified and discussed in the conclusion.

Key Words : stress, suicidal ideation, protectiv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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